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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인지기능과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의 관계를 고령친화환경이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74세 미만 전기노인 277명을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물리적 고령친화환경, 서비스 고령친화환경, 사회문화적 고령친화환경이 개별적인 조절변수로 각 분석모형에 포함되었다. 조절효과 

분석은 SPSS PROCESS Macro Model 1을 사용하였으며, 조절효과의 심층적 탐색을 위해 단순 기울기(Simple Slope)와 존슨-네이만

(Johnson-Neyman Technique) 분석을 병행하였다. 조절효과 분석결과, 인지기능이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조절

효과를 가진 고령친화환경의 하위 항목은 서비스 환경(B=-.180, p<.05)과 사회문화적 환경(B=-.199, p<.05)이었고, 물리적 환경의 조절효

과는 나타나지 않았다(B=-.070, n.s.). 즉 인지기능이 낮을수록, 웨어러블 로봇기기를 사용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 

정도가 낮아지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고령친화 정도가 서비스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 측면에서 높다고 인식할수록 인지기능이

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 것이다.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은 실제 기술사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인지기능이 저하되었다고 인식하는 노인들의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을 높이는 것은 이들의 기술사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존의 고령친화환경을 이루는 도식과 요소에 기술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자들

의 노력과 정책적인 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노인공학,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 인지기능, 웨어러블 로봇, 고령친화환경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age-friendly environment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ability and the perceived 

ease of use of technology, especially on the wearable robots for mobility improvement, of older adults. Accordingly,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277 older adults aged 65-74 years living in Korea. SPSS PROCESS Macro Model 1 was use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and simple slope and Johnson-Neiman methods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the moderating effect in depth. As a result

of the moderating effect analysis, the service-side environment and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moder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ability and perceived ease of use of technology significantly. That is, the higher the degree of the age-friendly environment in the service-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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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cio-cultural environment, the less impact of cognitive ability on the ease of use of technology. Since the perceived ease of use is 

one of the major factors leading to actual technology use,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researchers' efforts and policy attempts to provide

a place for technology in the elements of the age-friendly environment are needed. 

Key words: Gerontechnology, Perceived ease of use of technology, Cognitive ability, Wearable robots, Age-friendly environment

Ⅰ. 서론

1. 연구 배경

인간의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생명표>에 따르면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의 기대수명은 83.5세로,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의 기대수명이 62.3세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증가를 보인다(통계청, 2020). 하지만 늘어난 

기대수명만큼, 유병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2020년 출생자의 예상 건강수명은 66.3세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20년 가까이 신체상 질환을 겪으며 지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적, 보호적 측면의 관심과 개입이 중요함을 제기한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가 공중보건 관점에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에서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로 기조를 구체화하고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이와 밀접해 보인다. 

WHO는 ‘건강한 삶’의 의미를 “생활 기능을 발달시키고 유지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Beard et al., 2016). 

여기에서 ‘생활 기능’은 1) 기본 욕구 충족 2) 배움과 성장 및 의사결정 3) 이동성 4) 관계 형성 및 유지 5) 사회 

참여와 기여 등으로 나뉘는데, 이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 상호작용

이 원활히 이루어져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삶인 것이다(Beard et al., 2016). 즉, 질병이 있더라도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삶을 가로막지 

않게 환경을 이용하며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인간이 스스로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조력하는 

도구로서 기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노인이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가 인구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 1980년대 무렵부터 노인과 기술의 관계는 주목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관심은 깊어지며 영역은 넓어지는 추세다(Graafmans, 2016). 인간의 기대수명이 의학 

기술의 발달로 늘어났듯이, 예방적 차원과 보호적 차원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기술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을 위한 기술을 칭하는 용어인 노년공학(Gerontechnology)은 노년기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전반을 아우르며(Wittich & Gange, 2016), 이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지팡이나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홈 시스템 등 첨단기술까지 포함한다(Sixsmith, 2020).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하여 노인의 낙상 가능성이나 심박수 등 건강 지수를 확인하고 생활을 모니터

링하는 정보통신 기술은 노인공학의 대표적인 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겪으며 정보통신 기반의 

기술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가속화되었다(김정근, 2021; 이종식, 2020; Haase et al., 2021; Sixsmith, 2020). 

일례로 보건복지부는 팬데믹 시기 경험을 바탕으로 4차 혁명의 흐름과 조응하는 비대면 노인 돌봄 기술을 구축하

고자 계획 중이다(보건복지부, 2022). 그런데 급속한 기술 발달 양상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이 새로운 방식으로 노인의 삶 속에 들어올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기술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건강관리, 가사 및 일상생활, 이동성 유지 및 지원, 의사소통, 여가와 일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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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Calvert et al., 2009; Chen & Chan, 2014; Peek et al., 2013).

노인의 운동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기기는 혁신적인 기술 발달의 예다.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의 몸에 장착하

여 육체적 움직임을 증진시키는 장치로, 로봇 기술과 메카트로닉스 기술 등의 발달에 힘입어 큰 성장세를 보이는 

영역이다(Hill, 2017). 아직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술은 아니지만, 향후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Shore et al., 2020). 특히 하지 착용 웨어러블 로봇기기는 노인의 하지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Kim et al., 2018; Lee et al., 2017), 이를 건강한 노인의 운동보조 

로봇으로 사용할 경우 노년기에 맞이하게 되는 주요 질병인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노년기 삶의 질이 노화나 부상으로 인한 신체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염두에 둘 때(Rowe & Kahn, 

2015; Stones & Gullifer, 2016),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은 일차적으로는 노인의 육체적 건강을 지원하며, 

나아가 삶 전반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나 재활치료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목적으로 개발되던 하지 착용 웨어러블 로봇기기가 최근에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 노인이 

운동 효과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최봄이 외, 2021). 실제로 하지 착용 

운동보조 로봇을 착용하였을 때 건강한 노인도 보행능력 및 근육 활동성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다

(Lee et al., 2017).

이렇게 기술은 노인의 건강한 삶에 조력할 수 있는 환경 역할을 하지만, 직접 사용해야 하는 이들이 기술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일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하기 어려운 노인 인구의 특성이 기술을 수용하고 사용하는 데 장애로 지적됨을 고려할 때(Raymundo & 

Santana, 2014), 새로운 기술의 효과성 검증과 함께 실제 사용자의 기술수용 및 사용에 대한 연구도 면밀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실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착용 웨어러블 로봇기기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났다(Jung & Ludder, 2019). 이러한 측면에서, 사용자 관점의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은 

중요한 의미를 띤다. 기술사용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실제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보조 웨어러블 로봇기기에 대한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을 예측할 수 있는 노인 개인적 

특성을 탐색하고 인식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여기에서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저하는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학습능력과 기억력 

등과 관련한 개인의 인지기능은 새롭고 복잡한 것으로 여겨지는 신기술의 수용 및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hen, 2020; Venkatesh et al., 2003). 이에, 개인의 능력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의 

건강한 삶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Beard et al., 2016),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가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하는 환경 요인을 함께 탐색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환경(Age-Friendly Environment) 개념1)은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 요인으로 유용

한 참조가 될 수 있다. 고령친화환경은 WHO(2007)가 활동적 노화를 목표로 제시한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노인의 생활기능의 유지 및 발달을 도모하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 영역 중 하나로 

제시된다(Beard et al., 2016; WHO, 2015). 고령친화환경은 야외공간과 건물, 교통, 주택,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 서비스, 존경과 사회적 통합, 사회참여, 시민참여와 고용 등 8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지는데(정

경희, 2010), 이는 개인의 건강한 삶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제안이다. 대한민국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령친화환경 요소를 현실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며, 사회 전체가 노인이 살기에 적합

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이광현, 2019; 정가원 외, 2019; 정은하 외, 2015). 하지만 관련 연구가 

1)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Age-Friendly Environment’의 한국어 번역어로 통용되는 ‘고령친화환경’을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이는 나이 

들어가는 과정의 자연스러움과 연속성을 담고 있는 ‘age’의 의미를 오롯이 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고령’이라

는 분절적인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적 언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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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부족한 편이며, 대부분의 연구가 고령친화환경이 노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면서도 고령친

화환경을 이루는 다양한 조건이 노인의 삶과 실제로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는 조망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정순둘 외, 2015). 

노인의 기술 수용 및 사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술사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고령친화환경이 목표로 하는 노인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과 직결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최근에는 고령친화

환경 개념에 기술 환경을 접목하고자 하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예: Marston et al., 2021; Marston et al., 2019). 

특히, 스마트시티 등 첨단기술이 지역사회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고령친화환경이 노인의 삶과 노인의 기술수용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고령친화환경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은 노인의 기술 수용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점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환경의 8가지 요소를 세 

가지 항목, 물리적 환경(야외공간과 건물, 교통, 주택)과 서비스 환경(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지역사회 지원과 건강 

서비스), 사회문화적 환경(존경과 사회적 통합, 사회참여, 시민참여와 고용)으로 범주화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김

수만, 2019) 각 환경 요인이 노인의 기술 수용 태도에 보이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안에서 새로운 기술과 이를 반영한 기기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노인의 인지기능과 운동보조 웨어러블 로봇기기 사용 용이성 인식의 관계에 고령친화환경의 각 영역(물리적, 

서비스, 사회문화적 환경)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피고자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고령친화환경의 하위영역(물리적, 서비스, 사회문화적 환경)은 인지기능이 운동보조 웨어러블 

로봇기기 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 문제 1-1. 고령친화환경 중 물리적 환경은 인지기능이 운동보조 웨어러블 로봇기기 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 문제 1-2. 고령친화환경 중 서비스 환경은 인지기능이 운동보조 웨어러블 로봇기기 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 문제 1-3. 고령친화환경 중 사회문화적 환경은 인지기능이 운동보조 웨어러블 로봇기기 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Ⅱ. 문헌고찰

1. 기술수용 모델과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

기술수용 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이하 TAM)은 일터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를 제안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에 고안된 모델(Davis et al., 1989)이다. 이후 다양한 첨단 기술의 수용 및 사용에 

적용되어 그 타당성을 입증 받았다(Shen, 2020; Shore et al., 2018; Smith, 2008). 다양한 기술과 사용자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TAM은 변형을 거듭하고 있는데, 기본 가정은 초기 모델과 동일하다. Davis 등(1989) TAM을 제안한 

연구진은 태도가 행동을 결정한다는 Fishbein과 Ajzen의 합리적 행위 이론(Theory Reasoned Action, TRA)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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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술수용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여기에서 ‘태도’란 개인이 품은 주관적 규범이나 사회적 압력을 

의미하며(Fishbein & Ajzen, 1975), 기술수용 모델에서는 기술을 수용 및 사용하는 것에 개인이 품는 주관적 규범이

나 사회적 압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TAM은 기술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기술사용 유용성 인식(Perceived Usefulness)과 기술사

용 용이성 인식(Perceived Ease of Use)을 제안한다. 기술사용 유용성 인식은 개인이 특정 기술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그 기술이 얼마나 자신에게 유용하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은 기술을 

사용할 때 얼마나 수고를 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으로 그 의미를 정의할 수 있다(Davis et al., 1989; Venkatesh 

et al., 2003). 아래의 그림은 초기 TAM 모델을 바탕으로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식화한 것이다. 

기술의 사용은 기술사용 유용성 인식과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이라는 두 가지 인식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외부 

변수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 초기 기술수용 모델(Davis et al., 1989)

최근에는 기술 사용자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외부 변수의 역할을 고려하여 변형된 모델이 계속해서 등장하

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고 사용자가 다양해지면서 외부 변수도 다양화하여 그 비중을 크게 고려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고령사회가 확산되면서 노인이 중요한 기술수용자 및 사용자로 

부각되었고, 이를 반영한 노인 기술수용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Chen & Chan, 2014). 초기 TAM 모델을 

바탕으로 ICT 기술에 대한 수용 모델을 변용해온 Venkatesh와 동료 연구자들(2003)은 연령을 주요 조절변수로 

상정하기도 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노화로 인한 시력과 인지기능, 운동 능력 등의 변화가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Venkatesh et al., 2003). 

노인 기술수용을 다루는 선행연구들은 대다수의 노인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지만(Chen & 

Chan, 2014), 젊은층에 비해 다양한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Olson et al., 2011). 이러한 사용 격차는 기술 기기의 복잡성에서 비롯한 경우가 크며(Yusif et al., 2016), 이는 노화와 

관련한 노인의 특성과 연관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로 시력 및 감각능력과 

운동능력, 인지기능은 감퇴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익숙지 않은 기기를 작동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Hawthorn, 2000). 따라서 노인의 경우 기술이 유용하다는 인식을 하더라도 이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수용 의향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의 기술수용에 있어서

는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노인에게 특히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의 역할이 클 수 있음을 선행연구들은 보고한다.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은 노인의 기술 수용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며(McCloskey, 2006), 노인의 경우 기술사용 유용성 인식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Porter & 

Donthu, 2006)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노령층에서는 기술사용 유용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기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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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성 인식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Arning & Ziefle, 2007). 상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에서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2. 노인의 인지기능과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

Venkatesh와 동료들(2003)은 TAM 모델을 발전시키면서 기술수용 의향을 결정하는 데 조절변수로 연령을 고려

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화의 결과로 시력과 인지기능, 운동 능력 등의 저하가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기술수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다(Shore et al., 2018). 연령이 증가하면서 수반되는 노화 현상이 기술수용 의향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Graafmans et al., 1996), 노화 현상은 연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노인 기술수용 연구를 할 때에 연령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것에서 나아가 

노화 현상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화의 영역 중에서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은 주관적 건강,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인지능력 등이 있다(윤도경, 주수산나, 2021; 최봄이, 주수산나, 

2021; Chen & Chan, 2014).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기술의 발전 특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연관된 인지기능은 노인의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Shen, 2020). 

즉 인지기능이 저하될수록 기술사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지기능은 개인이 지능을 

이용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말하며(박미정, 2011; 신은삼, 2012), 기억력과 학습능력, 지각능력, 추론

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측면을 보인다(이고은, 이혜원, 2016). 특히 노인이 기술수용 및 사용에

서 겪는 어려움인 반응속도 문제, 기억력과 학습능력,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 등은 노인의 인지적 특성과 

관련이 크다(Shen, 2020). 기술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정보통신 기술의 수용 및 사용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들 연구는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가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다(Tun & 

Lachman, 2010; Umemuro, 2004). 노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는데(강지원 외, 2003; Spirduso 

et al., 2005), 집중력 저하, 작업 기억 능력 저하, 작업 수행 능력 저하 등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다(Berkowsky & Czaja, 2018; Czaja et al., 2006; Sharit et al., 2004; Umemuro, 2004). 이를 고려할 

때,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는 기술사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요인인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영향을 미쳐 기술사용 

진입에 장벽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인지기능이 웨어러블 로봇기기 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다른 변수들과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에 주목하게 되었다. 노인의 건강한 삶은 노인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개별 노인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3. 노인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

생태학적 노화모델에 따르면 노인의 삶과 노인이 처한 환경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다(Lawton & Nahemow, 1973). 

특히 노인 개인의 특성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노인의 삶을 구성하는 것으로 생태학적 노화모델은 제시하는데, 

여기에서 개인의 특성은 기질,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을 가리키며, 환경 역시 다차원적으로 구성된다. 이들 개인 

특성과 환경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그 결과에 따라 노인은 자신의 삶을 적응적으로 꾸려가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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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특히 Lawton(1973)이 생태학적 노화모델을 처음 제시했을 때 주목했던 사항은 개인 특성이 열악할 

경우 부족한 환경 조건이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인지기능이 떨어질 경우, 

조건이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한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이를 노인의 인지기능과 기술수용 및 사용에 적용하면, 기술은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적응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인지기능이 낮은 노인일수록 기술사용에 

대한 용이성 인식이 줄어들기에(Arning & Ziefle, 2007; McCloskey, 2006; Porter & Donthu, 2006; Shen, 2020), 이들에

게는 기술 환경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례로, 키오스크 사용이나 인터넷을 통한 교통수단 예약, 

방역패스 인증 등이 어려워 불편함을 겪는 경우 기술 환경은 노인의 삶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경향신문, 

2021; 한겨레 21, 2022). 기술이 노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반영하여, Wahl과 Gerstorf(2018)는 생태학적 

노화모델을 변용하여 노인의 삶을 구성하는 환경에 기술을 추가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모델을 바탕으

로 한 실증 연구의 경우 노인의 기술사용을 전제로, 기술사용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기술 환경이 노인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기술사용 용이성에 따라 

실제 사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Davis, 1989; Venkatesh et al., 2003), 기술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활동적 노화 및 건강한 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개별 노인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이 조력하는 

한편 이를 통해 노인이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 과정이 중요하다. 

즉, 노인도 환경도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사회의 경우 짧은 기간에 급속한 변화를 겪었으며 지금은 첨단 기술의 첨병에서 변화를 

가속화하는 위치에 있다. 그 안에서 노인의 건강한 삶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강지원 외, 2003). 하지만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단일하지 않다.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기술 환경에 또 다른 환경이 적절하게 

작용한다면 노인의 삶은 기술 환경에 적응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별 노인은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꾸려간다(Sun et al., 2020; Wahl & Oswald, 

2010). 따라서 노인의 개인 특성과 노인을 둘러싼 여러 차원의 환경 간의 상호작용과 기술 환경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맥락 안에서 고령친화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고령친화환경이란 노인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개개인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일컫는다(정순둘 외, 2018).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WHO가 활동적 노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

로 내세운 고령친화도시(Aged-Friendly City) 가이드를 참조할 수 있다. WHO(2007)는 고령친화도시를 “모든 사람에

게 건강, 참여, 안전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환경”이라고 정의하며, 

이에 필요한 조건으로 8가지 사항(야외공간과 건물, 교통수단, 주거환경, 존중과 사회통합, 시민참여와 일자리, 

사회 참여, 지역사회 및 건강 서비스, 소통과 정보)을 적시하는데, 이는 크게 물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서비스 

환경 등 세 가지 차원으로 압축할 수 있다(김수만, 2019). 

물리적 환경은 야외공간과 건물, 주택, 교통수단을 포함하며, 이들 요인은 노인의 이동성과 안전한 생활환경, 

건강생활 습관에 영향을 미친다(WHO, 2007). 사회문화적 환경은 존중, 사회통합 및 사회참여, 시민참여와 일자리

를 포함하며, 노인이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서비스 환경은 지역사회 서비스 및 건강 서비스와 정보제공과 관련한 사항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을 일컫는다. WHO 가이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 세 가지 

차원은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데, 예를 들어 잘 조성된 물리적 환경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며, 사회적 관계를 확대시켜 정보 접근성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고령친화환경은 노인의 기술수용 및 사용에도 긍정적인 조력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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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때 제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Marston과 동료 연구자들(2019)은 고령친화환경 개념과 기준이 

제시된 2007년이 스마트폰 보급 이전 시기임을 지적하면서 변화한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 환경 역시 고령친

화환경의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시기는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 기술 등 거주 환경 안에서 기술이 활용되어야 할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Marston et al., 2020). 

이 같은 맥락에서 WHO가 제시한 고령친화환경의 요소가 노인의 개인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기술수용 관련 태도와

도 관련을 맺는지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고령친화환경을 노인의 기술수용과 연관 짓는 연구는 아직 소수이지만, 최근 웨어러블 로봇기기 기술의 수용 

태도에 노인의 기술사용 불안이 미치는 영향을 고령친화환경이 완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윤도경, 주수산나, 

2021)를 비롯하여 노인이 처한 환경과 노인 개인의 특성, 그리고 기술 사이의 관계를 정의 내리고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어지고 있다(예: Chen & Chan, 2014; Heerink et al., 2010). 윤도경과 주수산나(2021)의 연구는 기술을 사용하

는 노인들의 불안감이 웨어러블 로봇기기 기술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령친화환경의 세부 항목 중 서비스 

환경이 조절할 수 있음을 실증하며,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노인의 기술수용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렇게 새로이 시작된 연구 주제 분야를 확장하고 더욱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TAM 

모델에서 수용 태도에 영향을 주는 세부 변수에 주목하며, 그중에서도 노인의 기술수용과 더욱 밀접한 요인으로 

알려진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노화 현상 가운데 노인의 기술수용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지기능과 고령친화환경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며,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근 환경의 편의성과 지역사회의 소득 수준, 인구 밀집도, 지역사

회의 안전성, 편리한 교통환경 등은 노인의 인지기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으며(Hsu & Bai, 

2021),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는 인지기능 저하 수준을 낮출 수 있고(Young, Frick, & Phelan, 2009), 노화 

고정관념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인지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고은, 이혜원, 2016). 이들 결과를 앞서 

언급한 고령친화환경의 3가지 차원에 대입해볼 때,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은 노인의 인지기

능과 일정한 관계를 맺을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산발적으로 살펴본 

환경 요인을 고령친화환경의 세 가지 차원으로 체계화하여 환경과 인지기능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한편, 이들의 

관계가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과 맺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온라인 설문 업체를 통하여 설문조사 참여 안내를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2021년 2월 한 달간 이루어졌으며, 설문에 

참여한 총 444명의 노인 중에서 스크리닝 탈락, 중도탈락, 응답 오류의 경우를 제하고 324명의 데이터가 수집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층에 따라 기술사용 경험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만 65세~74세인 전기노인에 속하는 

277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하지 근력 운동을 보조하기 위한 웨어러블 로봇기기의 

실제 예시를 담은 사진과 기기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설문지를 읽은 다음 본 연구에 쓰인 측정 도구 문항에 

답하였다.



고령친화환경의 조절효과를 통한 노인의 인지기능과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의 관계: 운동보조 웨어러블 로봇기기 사용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89

2. 측정 도구

1) 종속변수 :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Perceived usefulness)은 특정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가리킨다(Venkatesh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Chen과 Chan(2014)이 홍콩 노인을 

대상으로 검증한 STAM(Senior 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서 지각된 용이성을 묻는 문항 두 개를 웨어러블 

로봇에 맞추어 ‘나는 로봇이 사용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로봇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로 

관련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일부 수정하였으며 두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0점 범위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설문 문항에는 운동보조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설명과 이미지가 수록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수용과 관련한 문항에 답하였다. 

본 연구의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 .906으로 양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보조 

웨어러블 로봇 사용에 대한 용이성을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 인지기능

인지기능과 관련해서는 기억력,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능력, 집중력, 의사결정 능력에 대해 응답자가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기술수용 모델이 기반을 둔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의 특성상,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개인의 

심리적 태도와 관련 높음을 감안하여, 인지기능은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인지기능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 인지기능의 예측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 되었다(강미애, 백용매, 2014; 이성애 외 

2011). 문항은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HOQOL-100,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Scale)와 간편형 

삶의 질 척도(WHOQOL-BREF)에서 발췌하였으며(cited in McDowell, 2006), 1점(매우 불만족/매우 나쁨)에서 10점

(매우 만족/매우 좋음) 내에서 응답 가능한 10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당신의 기억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

시겠습니까?’ ‘당신의 의사결정 능력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의 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문항 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인지기능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 .915로 양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응답자가 본인의 인지기능을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3) 조절변수 : 물리적 고령친화환경, 서비스 고령친화환경, 사회문화적 고령친화환경

본 연구에서는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WHO, 2007)을 김수만(201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고령친

화 사회환경 수준을 측정하였다. ‘물리적 환경’, ‘서비스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이라는 하위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다섯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리적 고령친화환경에 대한 문항으로는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

회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보행에 안전하다’ 등이 있다. 서비스 고령친화환경의 

경우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노인보호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등의 문항에 답한 값을 사용하였다. 사회문화적 고령친화환경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노인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는 지역주민의 참여기회가 많다’ 등의 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며, 

본 연구에서는 하위 항목별로 문항들의 평균값을 구하고 하위 항목들을 개별의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 측정된 물리적 고령친화환경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 .806, 서비스 고령친화환경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 .872, 사회문화적 고령친화환경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 .855로 모두 양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의 

물리적/서비스적/사회문화적 고령친화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노년학(韓國老年學) 2022, Vol. 42, No. 2.

390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4) 통제변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노인의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소득, 취업 여부, 배우자 유무, 독거 여부, 주관적 건강을 통제하였다(윤도경, 주수산나, 2021; 

최봄이, 주수산나, 2021; Chen & Chan, 2014, Shen, 2020). 이 중 연령,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이 연속변수로 포함되었

다. 이들의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은 조사가 진행된 연도인 2021년에서 응답자들이 보고한 출생년도를 

뺀 후 1을 더한 값을 사용하였다. 가구소득 변수로는 만 원 단위로 응답받은 값에 자연로그를 취해 분포의 편향성을 

낮추어 사용하였다. 주관적 건강 변수는 Chen과 Chan(2014)이 사용한 다섯 가지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에는 

‘아주 나쁨(1점)’부터 ‘아주 좋음(10점)’까지 10점의 범위 내에서 답한 응답 값의 평균이 포함되었다. 주관적 건강의 

문항들에서는 ‘전반적 건강상태’, ‘동년배와 비교하였을 때 건강상태’, ‘청력’, ‘시력’, ‘이동성(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는지)’의 총 다섯 문항에 대해 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척도 신뢰도는 Chronbach’s α = .857이었다. 성별, 교육수준, 취업 여부, 배우자 유무, 

독거 여부는 이분변수로 포함되었다. 성별은 ‘여성(0), 남성(1)’, 교육수준은 ‘무학~고등학교 졸업(0), 전문대 졸업 

이상(1)’, 취업 여부는 ‘비취업(0), 취업(1)’,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없음(0), 배우자 있음(1)’, 독거 여부는 ‘독거하지 

않음(0), 독거함(1)’으로 코딩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3. 분석 방법

모든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25.0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물리적 고령친화환경, 서비스 고령친화환경, 사회문화적 고령친화환경이 개

별적인 조절변수로 각 분석모형에 포함되었다. 조절효과 분석은 SPSS PROCESS Macro Model 1(Hayes, 2018)을 

사용하였으며, 심층적 탐색을 위해 단순 기울기(Simple Slope)와 존슨-네이만(Johnson-Neyman Technique) 분석을 

병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상관분석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확인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 참여자 중 남성이 50.5%, 여성이 49.5%로 남성이 약간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68.6세로 ‘전문대/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60%를 상회한다. 월평균 소득은 약 600만 원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자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54.9%), 독거하는 경우보다는 독거하지 않는 경우(92.1%)가, 배우

자가 없는 경우보다는 있는 경우가(80.5%) 더 많이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점수의 평균은 6.57점(1-10점 범위)이었다.

주요 변수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조절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보았다. 종속변

수인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의 평균은 6.96점(1-10점 범위), 독립변수인 인지기능의 평균은 7.15(1-10점 범위)점이었

다. 고령친화환경은 물리적 고령친화환경(3.96점), 서비스 고령친화환경(3.53점), 사회문화적 고령친화환경(2.97점) 

순으로 평균 점수(세 항목 모두 1-5점 범위)가 높았다. 상세한 내용은 <표 1>에 제시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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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범주 N(%)

연령 M(SD)  68( 2.3)

성별
남성 140(50.5)

여성 137(49.5)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19( 6.9)

고등학교 졸업  87(31.4)

전문대 혹은 대학교 졸업 141(50.9)

대학원 이상  30(10.8)

가구소득

~ 200만원 미만  50(18.1)

200만원 ~ 400만원 미만 110(39.7)

400만원 ~ 600만원 미만  58(20.9)

600만원 이상  59(21.3)

취업 여부
비취업 125(45.1)

취업 152(54.9)

독거 여부
독거하지 않음 255(92.1)

독거하고 있음  22( 7.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54(19.5)

배우자 있음 223(80.5)

주관적 건강

(범위: 1-10)
M(SD) 6.57( 1.58)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

(범위: 1-10)
M(SD) 6.96( 1.91)

인지기능

(범위: 1-10)
M(SD) 7.15( 1.50)

물리적 고령친화환경

(범위: 1-5)
M(SD) 3.96(  .62)

서비스 고령친화환경

(범위: 1-5)
M(SD) 3.53(  .70)

사회문화적 고령친화환경

(범위: 1-5)
M(SD) 2.97(  .66)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N=277

2) 상관분석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종속⋅독립⋅조절 변수들, 즉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였다.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과 인지기능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413, 

p<.001), 고령친화환경 중 물리적 환경(r=.152, p<.05), 서비스 환경(r=.167, p<.01), 사회문화적 환경(r=.179, p<.01)과

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지기능 또한 고령친화환경의 하위 항목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문화

적 환경과의 관계가 가장 높았다(r=.329, p<.01). 고령친화환경들의 하위 항목 또한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였으며,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환경 간 상관계수가 .667(p<.001)로 그중 가장 높았다. <표 2>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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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1.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 1

2. 인지기능 .413** 1

3. 물리적 고령친화환경 .152* .287** 1

4. 서비스 고령친화환경 .167** .232** .667** 1

5. 사회문화적 고령친화환경 .179** .329** .294** .482** 1

*p<.05, **p<.01, ***p<.001

<표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2. 인지기능이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령친화환경의 조절효과

인지기능이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령친화환경의 조절효과를 살피기 위해 SPSS PROCESS 

Macro(Hayes, 2018) 중 1번 모델을 사용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앞서 언급했듯 물리적 환경, 서비스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을 개별적인 조절변수로 삼았기에 중다회귀분석을 총 세 차례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인지기능과 조절변수인 물리적⋅서비스⋅사회문화적 고령친화환경은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

용하였고, 분석 시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계수(VIF)가 10을 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결과를 요약하여 <표 3>에 

정리하였다.

조절변수
물리적 고령친화환경 서비스 고령친화환경 사회문화적 고령친화환경

B(S.E.) B(S.E.) B(S.E.)

상수 8.014(3.407)* 8.279(3.338)* 8.188(3.332)*

인지기능  .445( .092)***  .432( .090)***  .395( .094)***

고령친화환경  .032( .184)  .177( .153)  .150( .168)

인지기능 × 고령친화환경 -.070( .092) -.180( .081)* -.199( .096)*

연령 -.055( .047) -.058( .046) -.058( .046)

성별  .274( .225)  .314( .223)  .286( .225)

교육수준  .267( .226)  .201( .224)  .228( .224)

가구소득(로그변환)  .371( .134)**  .378( .132)**  .378( .132)**

취업 여부  .283( .223)  .290( .220)  .297( .221)

독거 여부  .648( .488)  .651( .482)  .644( .484)

배우자 유무 -.114( .339) -.115( .333) -.105( .334)

주관적 건강  .024( .085)  .013( .085)  .033( .085)

R2=.234, F=7.365, p=.000 R2=.250, F=8.050, p=.000 R2=.246, F=7.843, p=.000

*p<.05, **p<.01, ***p<.001

<표 3> 인지기능이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물리적⋅서비스⋅사회문화적 고령친화환경의 조절효과

조절효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고령친화환경 중 물리적 환경이 조절변수일 때는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 

중 인지기능(B=.445, p<.001)과 가구소득(B=.371, p<.01)이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인지기능과 고령친화환경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았다. 서비스 환경이 조절변수일 때는 인지기능

(B=.432, p<.001)과 상호작용항(B=-.180, p<.05), 가구소득(B=.378,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사회문화적 환경

이 조절변수일 때 또한 인지기능(B=.395, p<.001)과 상호작용항(B=-.199, p<.05), 가구소득(B=.378, p<.05)이 통계적

으로 유의했다. 즉, 인지기능이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진 하위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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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환경(B=-.180, p<.05)과 사회문화적 환경(B=-.199, p<.05)이었고, 물리적 환경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B=-.070, n.s.). 

서비스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 검증과 존슨-네이

만 기법을 실시하였다. 먼저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했을 때, 서적스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절변수인 

경우 모두에서 -1 표준편차, 평균, +1 표준편차 세 지점에서 모두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해당 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표 4>, 시각화하면 [그림 2]2)와 같다. 

조절변수 B1) SE t LLCI ULCI

서비스

환경

M-SD .559*** .104 5.373 .354 .764

M .432*** .090 4.798 .255 .609

M+SD .305** .109 2.792 .090 .520

사회문화적 

환경

M-SD .527*** .100 5.259 .330 .724

M .395*** .094 4.186 .209 .581

M+SD .263* .126 2.085 .015 .511

1)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대한 인지기능의 회귀계수

*p<.05, **p<.01, ***p<.001

<표 4> 고령친화환경 점수에 따른 단순 회귀선 유의성 검증

[그림 2] 인지기능이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령친화환경의 조절효과 그래프

이어, 존슨-네이만 기법을 통해 인지기능이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서비스⋅

사회문화 고령친화환경의 점수 범위를 살펴보았다. 존슨-네이만 기법을 사용한 그래프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조절변수가 고령친화환경 중 서비스 환경인 경우, 서비스 환경 점수가 4.55점 미만일 때(평균중심화 값=1.02),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대한 인지기능의 회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적 연구대상 중 서비스 환경 점수가 

4.55점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91%로 253명이다.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절변수일 때에는, 사회문화적 환경 

점수가 3.68점 미만인 경우(평균중심화 값=.71),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대한 인지기능의 회귀계수 값이 통계적으

로 유의했다. 사회문화적 환경의 점수가 3.68점 미만인 경우는 전체 연구대상의 약 88%로 244명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정리했을 때, 서비스 또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을수록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가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약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해석상의 용의를 위하여 그래프의 수치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 하지 않은 실제 응답 값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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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지기능이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령친화환경의 조절효과 신뢰구간 그래프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지기능이 운동보조 웨어러블 로봇기기 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령친화환경의 하위 

영역(물리적, 서비스,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Hayes(2018)가 제안한 중다회귀 분석을 시행한 

결과 인지기능의 저하가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령친화환경의 서비스 환경과 사회문

화적 환경이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기능이 낮을수록, 웨어러블 로봇기기를 사용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 정도가 낮아지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고령친화 정도가 서비스 환경과 사회문

화적 환경 측면에서 높다고 인식할수록 인지기능이 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 것이다.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은 실제 기술사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인지기능이 저하되

었다고 인식하는 노인들의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을 높이는 것은 이들의 기술사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운동 기능을 지원하고자 하는 로봇기기를 대상으로 

한 설문 자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고령친화적 환경 요인이 노인의 건강한 삶에 조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연구 문제별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친화환경의 세 가지 차원 중 서비스 환경은 

노인의 인지기능과 상호작용하여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친화환

경이 웨어러블 로봇기기 기술수용 태도에 미치는 완충효과를 연구한 윤도경과 주수산나(2021)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서비스 환경이 인지기능과 같은 노인 개인의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노인의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더욱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서비스 환경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복지 및 건강 서비스, 

이와 관련한 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지며,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응급의료체계, 재가복지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자원봉사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 편리성을 질문하여 서비스 환경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직접적 복지 전달 체계의 이용 편리성은 노인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윤도경, 주수산나, 2021). 잘 갖추어진 서비스 환경은 현존하는 개별 서비스뿐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도움 앞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품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인지기능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이 인지기능 쇠퇴로 기술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는 곳이 직접적 복지 전달 체계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갖추었다면 기술사용을 더 수월히 받아들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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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성원간 존중하는 분위기와 지역사회로의 적극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환경도 조절효과를 

보였다. 개개인의 노화 고정관념은 사회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여러 단서를 통해 내면화된다는 점(이고은, 이혜원, 

2016)을 고려할 때, 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인지기능이 쇠퇴했다고 인식할지라도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받아들

이며, 인지기능 저하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인식을 덜 할 수 있는 것이다. 개개인의 노화 

인식에 대한 세대간 교류의 기회 제공, 노인을 존중하는 분위기, 노인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등 세대 

간 공존을 독려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이 노인층의 기기사용에 대한 수용도 증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은 노인에게는 일종의 서비스 환경으로 작용하여, 기술을 사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자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컨대,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이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더 가까이 여기고 신뢰할 수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쉽게 사용법을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기기를 사용해본다면 다음 번에는 더 수월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참여가 노인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강효민 외, 2020; 김수린 외, 2018)을 고려할 때, 이렇게 지역사회 안에서 구성원 

사이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은 노인의 활력적인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 새로운 기술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물리적 환경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고령친화환경이 기술수용 태도에 미치는 완충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물리적 환경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는데(윤도경, 주수산나, 2021), 연구자들은 이를 물리적 

환경이 웨어러블 로봇기기에 대한 기술사용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이동성 자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물리적 환경은 노인의 이동성 보장과 안전한 생활환경,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등을 

목적으로 야외 공간과 건물, 교통수단, 주거환경을 포함한다. 이동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웨어러블 로봇기기는 

물리적 환경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기술로, 웨어러블 로봇기기에 대한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 그 자체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환경(3.53/5)이나 사회문화적 환경(2.97/5)보다 

물리적 환경(3.96/5)의 평균 점수가 높다는 점, 서비스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도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조절효과

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해, 전반적으로 물리적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기에 물리적 환경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간 물리적 환경의 편차가 크지 않아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그 편차가 크지 않은 수준이 낮은 수준의 환경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환경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개인의 인지기능과 고령친화환경이 상호작용하여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이 증진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및 본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서비스 환경 측면에서, 기술 기기의 사용 용이성 인식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나 여타 복지 서비스 환경이 잘 갖추어진 것만으로도 노인의 

인지기능 쇠퇴에 대한 인식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여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이 체감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었다. 이에, 앞으로는 

기술 이용을 통한 의료서비스나 재가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 이용과 관련한 직접적인 서비스와 이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잘 제공되는지도 서비스 환경 측면에서는 중요하

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50플러스재단 등의 기관에서 스마트폰 이용, 

줌(ZOOM)이나 구글문서 등 앱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대상이 소수이며 이용자가 찾아가는 

형식, 즉 노인이 직접 정보를 찾아야 접할 수 있는 교육이어서 노인의 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센터와 노인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동네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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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 기기를 체험하거나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를 지정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의 실제 삶과 밀착하여 

고령친화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아직 시작 단계로, 2021년 12월 현재 성남시에만 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기업의 제품 소개 중심에 머물러 있어 실사용자인 노인의 기술사용 용이성을 진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권역별 센터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이 노인기술과 관련하여 산업의 

증진 측면뿐 아니라 노인의 복지 측면, 사용자의 삶 만족 측면에도 중점을 두는 싱크탱크 및 리빙랩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여러 공공단체가 결합하여 촘촘하게 노인의 삶 안에서 기술사용이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개입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서비스적 환경을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환경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상대적

으로 젊은 연령층이 새로운 기술사용을 용이하게 생각하며 쉽게 접근한다는 점은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기술사용 

용이성을 진작하는 데 유용한 자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러 연령층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나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대상 기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세대 공존 차원에서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을 증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기술사용을 쉽게 생각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노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많이 제공된다면, 같은 연령층의 다른 노인들도 기술사용을 쉽게 생각하

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고령친화마을 사업에 이처럼 마을 구성원

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사회문화적 환경의 효과가 더욱 증진될 것이다. 

그동안 고령친화환경과 노인의 삶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대부분 노인의 삶 만족도나 노화 불안 등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주력하였다(예: 강효민 외, 2020; 김새봄 외, 2020; 정순둘 외, 2015). 본 연구는 고령친화

환경의 긍정적인 면을 바탕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고령친화환경이 노인의 건강한 삶에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고령친화환경과 노인공학을 연결하여 연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가 지적될 수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적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술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전제로 진행되었음에도 고령친화환경을 측정한 문항에는 기술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뢰성이 높고 타당한 척도를 사용하기 위해 해당 척도를 

선정하여 사용하였지만, 추후 기술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된 고령친화환경 척도를 개발해 사용한다면 노인의 

삶에 더욱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이 어떻게 노인의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는 질적연구 등도 해당 측면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고령친화환경의 하위 세 가지 환경을 각각 조절변수로 

투입하여 각각의 환경을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환경의 각 요소가 외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같이 작용하고 있음을 염두에 둘 때,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를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연구 모형 

설계를 설정한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논의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구의 맥락을 형성하는 여러 측면을 변수화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해 볼 것을 제언한다. 먼저 본 연구에

서는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해 인지기능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지만, 객관적 인지기능을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객관적 인지기능 또한 연구

에 함께 고려해 인지기능과 고령친화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인지기능의 

주⋅객관성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는 것 또한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운동보조 

로봇기기에 대한 연구이기에, 기기 특성을 고려한 통제변수 선정 및 자료 수집 등이 세심하게 이루어진다면 연구 

결과 해석에 대한 실천적 토의가 풍부해질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연구 참여자의 근력이나 이동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척도 문항이 응답자 개인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리커트 척도임(김상룡 외, 1994)을 감안하여 표집 과정 및 설문 조사 설계 시 조사 영역별 응답이 일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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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나, 대면활동이 제한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설문 참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 기술사용 용이성 인식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응답이 대한민국 노인의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고령친화환경’이라는 번역어에는 온전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인 ‘Age-Friendly Environment’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친화환경은 자연스럽게 노화를 겪는 모든 인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개념이다. 고령친화환경

이 노인뿐 아니라 모두에게 유용한 환경 조성이라는 점(정순둘 외, 2018), 최근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인간의 

거주 환경과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이 주목을 받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고령친화환경에 대한 개념 정의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정주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

록 고령친화환경을 조성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WHO 역시 2015년에 발간한 

안내서에서 인터넷 등 기술의 발달과 노인의 삶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언급하지만 아직 고령친화환경과 

기술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은 인간 삶의 전반에 스며든 ‘환경’임을 

주지하며(Marston, 2019), 기존의 고령친화환경을 이루는 도식과 요소에 기술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자들의 노력과 정책적인 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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